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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,012㎡ 정비

- 강화군 일원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(용도구역) 변경, 시민불편사항 해소 -

- 지역시민중심의 도시계획 통해 삶의 만족도 높힐 것 - 

인천광역시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에 위치한‘북산 도시자연공

원구역’에 대해 학교용지 및 농경지 입지 등으로 인해 공원기능이 

저하된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 

‘도시자연공원구역’이란, 도시의 자연ㆍ경관보호 및 시민에게 여가 

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, 

「국토계획법」)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용도구역의 일종으

로 인천시에는 현재 15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으며, 「도시공원 

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구분·관리되고 있

다.

강화군에 위치한‘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’은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

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달리 구역 전체가「문화재보호법」에 의한

‘국가지정문화재(강화산성, 고려궁지 등),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’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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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중첩된 지역으로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 등으로 재산권 침

해 등 주민불편으로 인한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 지역이다. 

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중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 

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지역 98,012㎡를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(해제)

할 예정이다. 현재 자연환경분야에 대한 정비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

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다.  

또한, 2022년 1월 3일 주민의견청취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

변경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,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

반영 후,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할 

예정이다. 

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“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은「국토계획법」

및「문화재보호법」의 중복규제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

하여 정비(해제)하는 지역이며, 나머지 14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

‘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’을 통해서 정비여부를 검토할 

계획으로, 시민중심의 도시계획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를 

만들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(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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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화군 관청리 일원 ‘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’-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(변경)

  대상지 개요

  ○ (위    치)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, 국화리, 대산리 일원

  ○ (면    적) 1,376,399㎡

  ○ (토지이용계획) 

    - 자연녹지지역, 도시자연공원구역(국토계획법), 국가지정문화재구역, 역사문화

환경보호지역*(문화재보호법), 보전산지, 공익용산지(산지관리법), 상대보호구역

(교육환경법) 등

* 국가지정문화재: 강화산성(사적 제132호), 고려궁지(사적 제133호), 대한성공회 강화성당(사적 제424호)

  ○ (위 치 도)

고려궁지
(국가문화재)

강화산성
(국가문화재)

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

국가지정문화재구역, 
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

강화성당
(국가문화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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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주요내용

 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역명 위치
면적(㎡)

최초결정일 비고
기정 변경 변경후

북산
도시자연공원구역

강화읍 관청리,
국화리, 대산리 일원 1,376,399 감) 91,301* 1,285,098 인고제2013-98호

(2013.6.24.)

* 변경내역: 증) 6,711㎡(누락 조서 편입, 토지대장 정정 등 구역면적 정정)

감) 98,102㎡(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면적)

총합) 감)91,301㎡

  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도
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기정

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변경(안)


